히1308 Note

◆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 케네스 해긴

시8934. 내 혈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 입술들에서 나간 것을 변경하지도 않을 것이니라, 

히0617. 이 점에서, 약속의 세습자들에게 그분 의도(불레:유지,조언,목적,모의,의지)의 불가변성(아메타데토스:변할 수 없는,불변성)을 더 풍성하게 기꺼이 보여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히0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이 두가지 바뀔 수 없는 것들(약속과 맹세)에 의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기대)를 붙잡기 위해 피난처[카타퓨고:(멀리)도망하다,달아나다]로 피한 우리가 강력한 위로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히130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니라.
[bookmark: _GoBack]
2요0105. 그리고 부인이여, 마치 내가 네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처럼 내가 네게 지금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을 간구하노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기회있을 때마다 성령안에서 기도하고,여러종류의 기도와 탄원을 사용하십시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의논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